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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직업가치관, 간호사이미지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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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 Values, and Nurse Image on Nursing Profess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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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성지능, 직업가치관, 간호사이미지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구조모형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C시와 G시에 소재한 일 대학의 간호학과 1학년과 4학년 349명이며, 자료수집은 
2023년 3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실시하였고, SPSS/WIN 23.0과 AMOS 2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
과 첫째,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직접효과는 간호사이미지가 0.76(p<.001)으로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감성지능 0.14(p=.031) 순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인들은 간호전문직관을 76% 설명하였다. 둘
째, 직업가치관에 간호사이미지는 0.36(p<.001), 감성지능은 0.48(p<.001)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 변인은 
직업가치관을 52% 설명하였다. 그리고 1학년과 4학년 학년을 조절변수로 하는 다중집단 조절효과에서 간호사이미
지와 직업가치관의 경로계수가 집단간 차이를 보여 부분조절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간호전문직관을 잘 형성하기 위
해서는 감성지능 향상 훈련과 긍정적인 간호사이미지를 갖게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며 긍정
적인 사회적 인식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ructural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emotional intelligence, 
professional values, and nurse image on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The study 
subjects were 349 first- and fourth-year nursing students at a university in C or G city. Data was 
collected from March 27 to April 14, 2023, and analyzed using SPSS/WIN 23.0 and AMOS 23.0. Results, 
the variables found to influence nurse professionalism were nurse image 0.76 (p<.001) and emotional 
intelligence 0.14 (p=.031), which had an explanatory power of 76%. In addition, nurse image 0.36(p<.001)
and emotional intelligence 0.48 (p<.001) influenced professional values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52%. A partial moderating effect was detected as the path coefficients of nurse image and professional 
values differed in the first and fourth years. Therefore, to achieve good nursing professionalism,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emotional intelligence, develop and apply programs that create a positive 
nurse image, and improve positive social awar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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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업무에 대한 견

해와 간호사에 대한 신념, 관념 및 인상의 총합으로 간호
직업에 의식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다[1]. 올바른 간호전
문직관은 간호에 긍정적인 신념과 긍지를 가지고 간호업
무를 가치 있는 일로 여기며[2], 간호직무에 대한 만족과 
의의, 간호행동에 대한 기준 또는 평가 틀을 제공해 준다
[3]. 이러한 간호전문직관은 간호교육을 통해 형성되기 
시작하여 실무경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달하므로[4], 간
호사로서 첫걸음을 시작하는 간호대학생들에게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간호직은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속에서 
효율적인 대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종으로, 주된 능력
이면서 간호대학생에게도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는 것이 
감성지능[5]이다. 감성지능이란 인간의 심리적인 성향 중 
긍정적 감정 성향[6]으로 자신의 감성을 잘 조절하고 활
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7]. 이는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 
뿐만아니라 타인의 감성에 대한 변화를 인지하여 이해하
고 잘 대처함을 말한다. 감성지능은 대인관계 뿐만아니
라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문제나 갈등상황을 긍정적
으로 해결하고 대처하는 능력으로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 간
호대학생은 예비간호사로서 임상에서 환자나 보호자, 직
장 동료 등과 원활한 소통과 관계 형성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감성
지능을 대학시기에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9].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은 직업가치관과 간호사이미지를 
높이는 것과 함께 간호전문직관 확립에 중요한 요인으로 
사료된다.

간호사라는 직업은 임상에서 생명을 직접 다루는 일을 
시행하므로 올바른 직업가치관 확립을 갖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10]. 직업가치관이란 직업적인 특성 중에
서 본인이 가치를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
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개인이 직업을 통해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 및 실현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11]. 선행
연구에서 높은 수준의 직업가치관을 지닌 간호사일수록 
역할변화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고[12], 간호
직업에 대한 갈등이 적으며, 간호업무수행능력 및 조직
몰입도가 높다고 하였다[13]. 그러나 이러한 직업가치관
은 사회적 환경이나, 문화적 배경에 영향을 받으며 시대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고[14], 대학생은 직

업가치관이 불안정한 시기이며[15], 전공교육과 임상실
습 등을 경험하면서 직업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할 수 있
다[16]. 따라서 간호대학생 시기의 올바른 직업가치관 확
립은 전문적 간호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
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환
자의 건강 회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간호사의 
모습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긍정적 이미지로 
변화하고 있다. 긍정적 간호사이미지는 간호업무에 대한 
가치와 자부심이 높아져 본인이 가치를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영향요인으로는 간호사이
미지,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전문직
자아개념 등이 있고[4,17,18], 그 중 간호사이미지는 졸
업학년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예측하는 주요변수
로 보고되고 있다[17]. 간호사이미지는 간호사에 대해 갖
는 신념, 생각, 인상의 집합체[19]로 긍정적일수록 직업 
정체성을 내면화하고 발달시키는 과정인 전문직사회화가 
높아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에게는 중요한 개념이다
[20]. 그러나 여전히 간호사이미지에 대해 힘들고 고된 
직업이며 단순히 의사 보조역할 정도로 인식되어 전문직
으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다는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존재하고 있다[21]. 간호대학생이 갖는 간호사이미지에 
따라서 간호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정립에 영향을 주고 
전문직사회화를 증진시켜 간호사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간호대학생에게 긍정적인 간
호사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17]. 미래에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이 긍정적인 간호사이미지가 형
성된다면 임상에서의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잘 수
행할 것으로 생각된다[13].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교육 및 
실습을 통해 간호사로서 정체성을 확고하게 정립하기 위
해서는 간호사이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선행연구에는 소명의식,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연구[22], 전
공만족도, 직업가치관, 그릿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
향 연구[23] 같은 영향요인 연구나, 간호대생이 인지하는 
간호전문직관, 간호사이미지, 간호전문직업성 핵심요소
간 관계 연구[24], 감성지능과 대학생활적응 및 간호전문
직관 관계 연구[25], 포스트코로나시대의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전문직관 연구[26] 같은 관계조사 연구들이
었다. 학년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연구는 졸업학년 
간호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 영향요인 연구[5], 간호학과 
신입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연구[11] 정도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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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이었다. 그러나 1. 2학년이 3.4학년 학생들보다 간호
전문직관이 더 높다는 연구[24]와 4년제 대학과 3년제 대
학 졸업생들의 간호전문직관 차이를 제시한 연구[17]를 
보면 각 학년별로 간호전문직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간호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학년별 간호전문직관
의 차이 즉 신입생일때의 간호전문직관과 졸업학년인 4
학년 간호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
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어떤 변수가 간호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는지, 특히 신
입생때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
며, 4년의 간호교육을 거의 마친 졸업시점에서의 형성된 
간호전문직관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
해 올바른 간호전문직관 형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성지
능, 직업가치관, 간호사이미지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신입생인 1학년과 졸업학년인 4학년을 
대상으로 두 집단간 조절효과를 통해 간호전문직관 영향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학생들의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설명

하기 위해서 감성지능, 직업가치관, 간호사이미지를 선
정하여 이 변인들 간의 구조모형 검증연구이다. 또한 간
호대학생 1학년과 4학년 집단을 통해 학년에 대한 조절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 모형의 가설은 6개이며 다
음과 같다.

○ 간호전문직관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 대상자의 간호사이미지는 간호전문직관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대상자의 직업가치관은 간호전문직관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대상자의 감성지능은 간호전문직관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직업가치관을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4. 대상자의 간호사이미지는 직업가치관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대상자의 감성지능은 직업가치관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간호사이미지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6. 대상자의 감성지능은 간호사이미지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감성지능, 직업가치관, 

간호사이미지, 간호전문직관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감성지능, 직업가치관, 간호사이미지,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3) 측정모형의 적합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 가설적 

모형의 경로계수를 확인한다.
 4) 1학년 집단과 4학년 집단의 측정동일성 확인 후 

집단별 경로분석을 통한 조절효과를 검증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직업가치관, 간호

사이미지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와 경로계수를 검정하는 구조모형 검증연
구이다. 또한 학년을 조절변수로 하여 간호대학생 1학년
과 4학년 집단간 차이를 통해 조절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C시의 1개 대학과 G시의 1개 대학

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 참여 동의
서에 서명한 자이다. 구조방정식 모형에 요구되는 대상
자 수는 최대우도법에 적합한 표본크기 150~400명에 
기반을 두고, 탈락율 10%와 1학년과 4학년 집단 분석을 
고려하여 400명을 넘지 않도록 총 380명으로 자료수집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349부(91.8%)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3 연구 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감성지능 16문항, 직업

가치관 8문항, 간호사이미지 20문항, 간호전문직관 29
문항, 일반적 특성 6문항 총 7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도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3.1 감성지능
감성지능은 Wong과 Law[6]가 개발한 WLEIS(Wong 

and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도구를 성지
영[27]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자기감성이해, 타인감성이해, 감성조절, 감성활용 각각 4
문항으로 총 16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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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다’ 5점Likert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
수록 감성지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신
뢰도 Cronbach=0.87이었고, 성지영[27]의 연구에서 신
뢰도 Cronbach’s α=0.89,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0.90이었다.

2.3.2 직업가치관
직업 가치관은 안강현과 이용환[28]이 개발한 도구를 

한예정[29]이 국내 대학생의 직업가치관 유형을 재분류
하여 제시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내재적 가치 4개 문항, 
외재적 가치 4개 문항으로 총 8개 문항이며, ‘전혀 아니
다’를 1점 ‘매우그렇다’를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 가치관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
다. 한예정[29]의 연구에서 외재적 가치의 Cronbach's 
α=.80, 내재적 가치 Cronbach's α=.73이었고 본 연구
에서는 Cronbach's α=.79 이었다.

2.3.3 간호사이미지
간호사이미지는 강혜영 등[30]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

하였으며, 전문적 이미지, 전통적 이미지 각각 6문항, 간
호직 전망 3문항, 사회적 이미지 5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 이
미지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강혜영 
등[3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94이었고, 본 연구
의 신뢰도 Cronbach's α=.95이었다.

2.3.4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 도구는 윤은자 등[1]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간호전문성 5문항, 전문직자아개념 9문
항, 간호의 독자성 3문항, 사회적 인식 8문항, 간호실무
역할 4문항 총 2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간호 독자성’
은 역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
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그렇다’ 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긍정적으로 확립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윤은자 등[1]의 연구
에서 Chronbach's α=.92, 본 연구의 신뢰도 Chronbach's 
α=.93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K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KAYA 

IRB 23-07)후 C시와 G시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2023년 3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시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대학책임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대학 절차에 따라 승인후 진행되었다. 연구 목적과 방법
에 대해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동의한 경우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지는 약 15~20분정도 소요되었으며 응
답 후 누락에 대해 검토한 후 회수하고 연구에 참여자에
게는 감사표시로 소정의 선물을 하였다.

2.5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과 AMOS 23.0을 

이용하였고 자료분석을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서술적 통계, 도구 신뢰도

는 Cronbach’s α,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efficient로 산출하였다. 

2) 확인적 요인분석은 요인부하량과 개념신뢰도, 분산
추출지수를 검증하여, 개념타당성, 판별타당성, 법
칙타당성을 검증하는 구조모형의 2단계 접근법에 
의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3)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증은 절대적합지수인 χ2 

검증, CMIN/DF, 기초부합지수(GFI, goodness 
of fit index), 수정부합지수(AGFI,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표준적합지수(NFI, 
normed fit index), 표준적합지수(TL,ITuiker- 
lewis index), 상대적합 지수(CFI, comparative 
fit index), 표준화 평균제곱잔차제곱근(SRMR, 
Standardized root mean-square residua), 근
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이용하였다.

4) 1학년 간호학생과 4학년 간호학생에 대한 간호전
문직관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학년을 조절변수로 
하는 다중집단분석을 사용하였다

2.6 윤리적 고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대상자가 동의한 경

우에만 직접 서면 동의서를 받고 진행하였다. 서면동의
를 한 이후라도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고 이
에 대한 불이익은 절대 없음을 설명하였다. 수집한 자료
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일련번호로 표기했으며 
이름, 학번 등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자료는 수집하지 
않았고 연구자 외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잠금장치를 이용
하여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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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ean±SD)
/item Skewness Kurtosis tolerance VIF

 standard
 factor
loading

SE CCR AVE

Emotional
Intelligence

Total 3.87±0.56 -0.01 -0.19 0.77 1.31

Understanding
Self-Sensitivity 4.11±0.69 -0.51 0.33 0.59 1.68 0.73 0.22 0.84 0.57

Understanding Other 
People’s Sensibilities 4.03±0.70 -0.31 -0.64 0.71 1.40 0.57 0.33

Emotion Control 3.63±0.79 -0.05 -0.33 0.58 1.73 0.68 0.33

Utilize Emotions 3.70±0.81 -0.39 0.21 0.68 1.42 0.61 0.42

Occupational
Values

Total 4.24±0.51 -0.27 0.30 0.72 1.38

Intrinsic Value 4.17±0.62 -0.08 -0.32 0.62 1.62 0.77 0.15 0.84 0.73

Extrinsic Value 4.30±0.57 -0.57 -0.02 0.69 1.44 0.60 0.21

Nurse Image

Total 4.24±0.56 -0.59 0.35 0.76 1.31

Professional Image 4.52±0.52 -0.83 0.27 0.30 3.34 0.85 0.08 0.95 0.81

Traditional Image 4.28±0.69 -0.94 1.25 0.28 3.52 0.88 0.11

Nursing Job
Outlook 3.81±0.75 -0.01 -0.70 0.48 2.07 0.67 0.31

Social Image 4.12±0.68 -0.39 -0.45 0.29 3.40 0.86 0.12

Nursing
Professionalism

Total 4.07±0.50 -0.10 -0.49

Professional
Self-concept 4.32±0.53 -0.28 -0.83 0.34 2.97 0.85 0.08 0.95 0.81

Nursing Expertise 4.28±0.57 -0.45 -0.11 0.22 4.54 0.93 0.04

Social Awareness 3.81±0.69 -0.02 -0.45 0.42 2.41 0.73 0.22

Nursing Practice
Role 4.33±0.61 -0.45 -0.55 0.23 4.27 0.90 0.07

Nursing
Independence 3.30±1.06 -0.63 -0.26 0.95 1.05 0.42 0.31

*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SE: Standard error, CCR: Composite Construct Reliability, AVE: Average Variation Extracted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standard factor loading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은 남자 72명(20.6%), 

여자 277명(79.4%)이며, 연령은 18세 108명(30.9%), 
19~20세 59명(16.9%), 21~22세이하 111명(31.8%) 
23세이상 71명(20.4%)이었다. 학년은 1학년 175명
(50.1%), 4학년 174명(49.9%)이었고, 전공만족도는 만
족 228명(65.3%) 보통 112명(32.1%), 불만족 9명
(2.6%)이었다. 환경변화 적응정도는 잘 적응함 260명
(74.5%), 보통 746명(21.2%), 잘 적응못함 15명(4.3%)
으로 나타났으며, 간호학과 선택동기는 취업률이 높아서 

135명(38.7%),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90명(25.8%), 부
모님 권유로 40명(11.5%), 적성에 맞아서 40명(11.5%), 
전문직이라서 36명(10.2%), 성적을 고려해서 8명(2.3%) 
순으로 나타났다. 

3.2 주요변인의 서술적 통계 및 다중공선성
대상자의 감성지능의 평균평점과 표준편차는 3.87±0.56

이고, 직업가치관은 4.24±0.51, 간호사이미지는 4.24 
±0.56, 간호전문직관은 4.07±0.50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을 살펴보면 감성지능에서는 자기감성이해 4.11±0.69, 
타인감성이해 4.03±0.70, 감성조절 3.63±0.79, 감성
활용 3.70±0.81이었으며, 직업가치관에서는 내재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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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al
Intelligence

Occupational
Values Nurse Image Nursing

Professionalism

Emotional Intelligence 0.57

Occupational Values 0.44
(〈.001) 0.73

Nurse Image 0.38
(〈.001) 

0.44
(〈.001) 0.81

Nursing Professionalism 0.44
(〈.001) 

0.46
(〈.001) 

0.76
(〈.001) 0.81

* The diagonal matrix for each factor is the variance extraction index.

Table 2. Correaltion Matrix Table

치 4.17±0.62, 외재적가치 4.30±0.57이었다. 간호사
이미지에서는 전문적이미지 4.52±0.52, 전통적이미지 
4.28±0.69, 사회적전망 3.82±0.75, 사회적이미지 
4.12±0.68이었다. 간호전문직관에서는 전문직자아개념 
4.32±0.53, 간호전문성 4.28±0.57, 사회적인식 
3.81±0.69, 간호실무역할 4.33±0.61, 간호독자성 
3.30±1.0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왜도와 첨도는 절대값이 ±1.96 범위로 정규분포의 가정
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측정변수간 다중공선성을 확인
한 결과 분산팽창지수(VIF)가 10을 넘는 변수가 없었으
며 공차한계도 0.1이하인 변수가 없어 다중공선선의 문
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3.3 측정모형의 검증
3.3.1 측정모형의 신뢰성과 개념타당성
대상자의 감성지능, 직업가치관, 간호사이미지, 간호

전문직관 변인에 대해 확인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실
시한 결과 간호전문직관의 하위영역 중 “간호독자성”의 
표준화 계수가 0.5보다 낮아 제거를 고려하였으나, 내용
면에서 중요한 변수이고 개념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가 
임계치 이상을 보여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외 다른 요인들의 요인부하량은 모두 0.5 이상이고, 모든 
요인에서 개념신뢰도(Composite construct reliability, 
CCR) 0.7이상,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tion extracted, 
AVE) 지수가 0.5이상을 보여 신뢰성과 개념타당성은 확
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Table 1).

3.3.2 측정모형의 판별타당성과 법칙타당성
변인 간의 판별타당성은 각 요인의 다중 상관계수(r²)

의 값(0.38~0.76)이 대각선의 분산추출지수(0.57~0.81)
보다 모두 작아 요인 간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간호전문직관을 중심으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간호사
이미지는 r=0.76(p<0.01)으로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
타냈고, 직업가치관 r=0.46(p<0.01), 감성지능 r=0.44 
(p<0.01)는 중간정도의 정적 상관관계 나타내 법칙타당
성을 확보했음을 알 수 있다(Table 2).

3.4 가설적 모형의 검증
1단계로 측정모형의 적합도와 개념타당성, 판별타당

성, 법칙타당성을 확인한 후 2단계로 가설적 모형의 적
합도와 경로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3.4.1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증
최대우도법(ML : Maximun Likelihood Estimation)을 

통해 요인간 상관행렬로 분석한 모형 적합도 결과 χ2값
은 227.70(df=84, p<.001), CMIN/DF(χ2/df)=2.71, 
GFI=0.91, AGFI=0.88, SRMR=0.04, NFI=0.92, TLI=0.93 
CFI=0.94, RMSEA=0.07로 나타났다. 본 연구모형에 대
한 적합도는 χ2값은 227.70(p<.001)으로 가설적 모형이 
기각되었으나 표본수에 덜 민감한 다른 적합도 지수를 
확인 한 결과, CMIN/DF는 5.0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는데 본 연구에서는 CMIN/DF(χ2/df)=2.71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GFI=0.91, NFI=0.92, TLI=0.93, 
CFI=0.94는 좋은 적합도 기준인 0.90 이상 기준을 충족
하였고, AGFI=0.88은 좋은 적합도 기준 0.85이상의 기
준을 충족하였다. SRMR과 RMSEA의 좋은 적합도는 
0.05 이하, 양호한 적합도는 0.08 이하로 판단할 수 있
는데 본 연구모형에서는 SRMR=0.04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냈고, RMSEA=0.07로 양호한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
여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가설적 모형은 적합하다
고 할 수 있겠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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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χ²
(p) DF CMIN/DF GFI AGFI SRMR NFI TLI CFI RMSEA

criteria ≤.5 ≥.90 ≥.85 ≤.08 ≥.90 ≥.90 ≥.90 ≤.08

Hypothetica Mode 227.70
(<.001) 84 2.71 0.91 0.88 0.04 0.92 0.93 0.94 0.07

Table 3. Hypothetical Mode of Fitness

Pathway hypothesis
Hypothetical

SMC Direct Effect
(p)

Indirect Effect
(p)

Total Effect
(p)Estimaties CR(t) p

Nursing
Professionalism ← Nurse Image 0.76 12.36 <.001 0.76 0.76(.010) 0.02(.455) 0.78(.010)

← Occupational
Values 0.07 0.88  .379 0.07(.456) 0.07(.456)

← Emotional
Intelligence 0.14 2.16 .031 0.14(.097) 0.39(.010) 0.53(.010)

Occupational
Values ← Nurse Image 0.36 4.71 <.001 0.52 0.36(.010) 0.36(.010)

← Emotional
Intelligence 0.48 5.27 <.001 0.48(.010) 0.16(.010) 0.64(.010)

Nurse Image ← Emotional
Intelligence 0.46 6.00 <.001 0.21 0.46(.010) 0.46(.010)

* SE: Standard error, CR: Critical Ratio  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Table 4. Hypothetical Mode of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V1: Understanding Self-Sensitivity, V2: Understanding Other People’s Sensibilities V3: Emotion Control, V4: Utilize Em
V5: Professional Image, V6: Traditional Image, V7: Nursing Job Outlook, V8: Social Image, V9: Intrinsic Value, V10: Ex
Value, V11: Professional Self-concept, V12: Nursing Expertise, V13: Social Awareness, V14: Nursing Practice Role
Nursing Independence

Fig. 1. Path diagram for Hypothet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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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χ² / (p) DF GFI CFI TLI RMSEA △χ²/df Sig

Model 1 (Non-Restrict) 331.37 / (<.001) 168 0.88 0.94 0.92 0.06

Model 2 (λ Restrict) 342.81 / (<.001) 179 0.88 0.94 0.93 0.06 11.44/11 Not 
significant

Model 3 (Φ Restrict) 36.42 / (<.001) 185 0.87 0.93 0.92 0.06 29.05/17 yes

Model 4 (λ,Φ Restrict) 362.63 / (<.001) 186 0.87 0.93 0.92 0.06 31.26/18 yes

Model 5 (λ,Φ,θ Restrict) 395.14 / (<.001) 204 0.86 0.93 0.92 0.06 63.77/36 yes

* λ 요인부하량, Φ 공분산, θ 오차분산

Table 5. Free model and constrained model Measurement equality comparison

3.4.2 가설적 모형의 모수치 추정
첫째, 간호전문직관과 간호사이미지 사이의 경로계수

는 0.76(p<.00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간호전문직
관과 직업가치관 사이의 경로계수는 0.07(p=.379)로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전문직관과 감성지
능 사이의 경로계수는 0.14(p=.031)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간호사이미지, 직업가치관, 
감성지능의 설명력인 다중상관자승(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은 76%이었다. 

둘째, 직업가치관과 간호사이미지 사이의 경로계수는 
0.36(p<.00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가치관과 
감성지능 사이의 경로계수는 .48(p<.001)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직업가치관에 대한 간호사이미지, 감성
지능의 설명력인 다중상관자승은 52%이었다. 

셋째, 간호사이미지와 감성지능 사이의 경로계수는 
0.46(p<.00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사이미
지에 대한 감성지능의 설명력인 다중상관자승은 21%이
었다(Table 4, Fig. 1).

3.4.3 직접, 간접, 총효과
가설적 모형에 대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파

악한 결과,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직접효과는 간호사이미
지가 0.76(p=.010)으로 유의하였고, 간호사이미지의 간
접효과는 0.02(p=.455)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총효과에
서 0.78(p=.010) 유의하여 완전매개함을 알 수 있었다.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감성지능의 직접효과는 0.14 
(p=.097)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간접효과 0.39(p=.010)
와 총효과 0.53(p=.010)는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직업
가치관에 대한 직접효과는 감성지능 0.48(p=.010), 간호
사이지미 0.36(p=.010) 순으로 나타났고, 감성지능은 간
접효과 0.16(p=.010)와 총효과 0.64(p=.010)도 유의하
여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간호사이미지

에 대한 감성지능의 직접효과도 0.47(p=.010)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Table 4).

3.5 다중집단 구조모형 분석
3.5.1 다중집단 확인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 1학년과 4학년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측정동일성 검증을 위해 다중집단 확인요인분석을 실시
한 결과 자유모델은 χ2값은 331.37 df=168이며 2단계 
요인부하량(λ) 제약모델의 χ2값은 342.81, df=179로 χ
2의 차이는 11.44, df의 차이는 11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측정 동일성을 만족하였
다. 그러나 3단계 공분산(Φ) 제약모델의 χ2값은 360.42 
df=185로 χ2의 차이는 29.05, df의 차이는 17로 유의수
준 .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4단계 요인부하량
(λ)과 공분산(Φ) 제약모델의 χ2값은  362.63, df=186로 
χ2의 차이는 31.26 df의 차이는 18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단계 요인부하량(λ), 공분산
(Φ), 오차분산(θ) 제약모델의 χ2값은 395.14, df=204로 
χ2의 차이는 67.77, df의 차이는 36으로 유의수준 .05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측정동일성을 만족하지 않았
다. 제약이 많아질수록 측정 동일성은 충족하기 어렵기
에 일반적으로 1단계의 측정 동일성이 만족하면 두집단
은 측정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두 집단은 측
정도구인 측정변인들을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다음 단계인 집단별 경로분석을 통한 조절효과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Table 5).

3.5.2 다중집단 조절효과 검증
간호대학생 1학년과 4학년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1학년 집단에서는 간호사이미지(β=0.76, p<.001)
는 간호전문직관에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직업가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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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way hypothesis
Grade 1(n=175) Grade 4(n=174) Sig

Estimaties CR(t) Result Estimaties CR(t) Result CR
Nursing
Professionalism ← Nurse

Image 0.76 6.71
(<.001) Accept 0.74 3.41

(<.001) Accept -1.42

← Occupational
Values 0.04 0.32

(.753) Reject 0.10 0.75
(.452) Reject 0.38

← Emotional
Intelligence 0.11 1.35

(.177) Reject 0.17 1.44
(.150) Reject 0.13

Occupational
Values ← Nurse Image 0.61 5.33

(<.001) Accept 0.20 1.78
(.074) Reject -3.31

← Emotional
Intelligence 0.25 2.18

(.030) Accept 0.67 4.89
<.001) Accept 1.56

Nurse Image ← Emotional
Intelligence 0.42 3.45

(<.001) Accept 0.51 5.12
(<.001) Accept 0.55

Table 6. Comparison of Measurement Identities Between Free and Constrained Models

(β=0.04, p=.753), 감성지능(β=0.11, p=.177)은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가치관에서는 간호사이
미지(β=0.61, p<.001)와 감성지능(β=0.25, p=.030) 모
두 정적으로 유의하였고, 간호사이미지에 대한 감성지능
(β=0.42, p<.001)도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학년 집단에서는 간호사이미지(β=0.74, p<.001)
는 간호전문직관에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직업가치관(β
=0.10, p=.452)과 감성지능(β=0.17, p=.150)은 간호전
문직관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이 동일
하였으나 모수치간 쌍대비교(pairwise parameter 
comparison)한 결과 집단간 차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직업가치관에 대한 간호사이미지(β=0.20, 
p=.074)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1학년 집단과 
차이를 보였으며, 모수치간 쌍대비교한 결과 CR=-3.31
로 절대값 기준 1.96 이상임으로  두 집단간 차이가 유의
하여 조절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직업가치관에 대
한 감성지능(β=0.67, p<.001)은 정적으로 유의하였고, 
간호사이미지에 감성지능(β=0.51 p<.001)도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수치간 쌍대비교한 결과 두 
집단간 차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1
학년 집단에서는 간호사이미지가 직업가치관에 영향을 
미쳤고, 4학년 집단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두 집단
간 직업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Table 6).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성지능, 간호사이
미지, 직업가치관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하기 위한 구조모형분석 연구로서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감성지능, 직업가치관, 간호사이미지, 간호전문
직관 변수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개념타당도, 판별타
당도, 법칙타당도를 확보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가 모형을 수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
났다. 모형 검증 결과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
수들의 직접효과는 간호사이미지(β=.76)가 가장 큰 정적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감성지능(β=.14) 순
으로 나타났고, 직업가치관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았다. 먼저 간호사이미지가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결과는 장영미[11]의 연구에서 간호사이미지(β
=.76)가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유사하
였고, 함연숙 외[5] 연구에서 간호사이미지(β=.46)가 간
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이
규은, 서임선[22]의 연구에서 간호사이미지(β=.26)가 간
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
는 간호사이미지가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는 결과로 간호교육과 임상실습을 통해 학생들
로 하여금 전문적이면서도 헌신하는 간호사의 역할을 긍
정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
겠다. 또한 최근 언론을 통해 COVID-19가 전파되고 있
는 상황에서도 환자를 지키기 위해 헌신을 다하는 간호
사의 모습과 이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 등 간호사
에 대한 긍정적인 사례를 간호대학생의 교육에서 제시해
주는 것은 간호사이미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
다. 따라서 긍정적인 간호사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다
양한 임상실습 체험이나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정에서 
긍정적 사례 소개, 사회적 이미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
동과 홍보 등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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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감성지능이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다는 연
구결과는 노준희, 김우영[26]의 연구에서 감성지능(β
=.74)이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다는 결과와 유사하
였고, 김가야[31]의 연구에서 감성지능(β=.46)이 간호전
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다는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전민경, 
한미영[32]의 연구에서도 감성지능(β=.29)이 간호전문직
관에 영향을 미치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간호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차이와 영향요인을 
조사한 강경자 외[33]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에서는 감성
지능(β=.18)이 유의하였으나 남학생에서는 유의한 차이
가 없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감성
지능은 환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환자 요구를 알아차리
는 돌봄의 기본요소로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돌봄, 공
감, 감정을 표현하는 영역에서 더 취약하다는 연구결과
[32,34]를 잘 뒷받침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자신과 타
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 감성지능 향상 프
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며 특히 성별에 따른 맞
춤형 강화 프로그램 제공 및 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
다. 감성지능은 갈등에 대한 긍정적인 해결,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 감소 등과 관련되어 있어[35] 간호사로서 현장 
적응력 증진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해 질적 간호를 제
공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질적 간호는 간호업무에 대한 가
치를 통해 직무만족이 향상되고 간호행동에 대한 기준인 
간호전문직관으로 형성되기에 감성지능을 향상시키는 것
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셋째, 직업가치관이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는 장영미[10]의 연구에서는 직
업가치관(β=.13)이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
고, 양승경 외[23]의 연구에서 직업가치관(β=.43)이 간
호전문직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본 연구결과와 상이하
였다. 직업가치관은 간호전문직관과 함께 취업준비행동, 
진로결정, 전공만족도, 직무몰입 등에 미치는 영향 연구
가 많았고, 직업가치관이 직접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연구는 적어 비교하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장영미
[10]와 양승경 외[23]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와 다른 
결과를 보여 간호학과 학생들의 직업가치관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학년별 직업가치관의 차이
가 무엇인지, 간호교육을 통해 어떤 변화가 초래되는지, 
학생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 전문직에 대한 직업가치관이 
어떠한지, 시대적으로 어떠한 가치가 간호전문직관에 영
향을 주는지 등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간호전문직에 대한 
인식을 고려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간호학과 1학년과 4학년 학년을 조절변수로 하

는 다중집단분석에서 간호사이미지가 직업가치관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1학년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
고, 4학년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는 모수치간 쌍대
비교(pairwise parameter comparison)를 통해 유의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년간 특성에 의한 조절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1학년은 간호사이미지가 직업
가치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4학년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두 집단간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었다. 이
러한 결과는 이는 간호학과 1학년때 형성되었던 사고방
식, 가치기준이 간호교육과 실제 임상실습을 경험하면서 
간호사이미지가 변화되었고 이런 변화가 직업가치관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간호사이미지에 대한 
연구에서 신입생이나 1, 2학년때 간호사이미지가 높은 
경우[10,17,20]도 있고, 졸업학년이나 3, 4 학년때 간호
사 이미지 높은[24] 경우도 있으며, 중간정도[13,22]로 
나타난 경우도 있어 추후 학년별 간호사이미지에 분석과 
영향요인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직업가치관이 간호교육을 받으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간호교육과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직업가치관에 어떤 차이를 주는
지, 성별이나 성격에 따라 직업가치관의 선호도가 어떻
게 다른지 등에 대해 심층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잘 형성
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이미지와 감성지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특히 간호사이미지는 간호전문직
관 영향요인 중 가장 큰 요인으로 1학년 때부터 교육과
정이나 비교과 프로그램, 임상체험교육 등을 통해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는 것은 간호학계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또한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이미지를 함께 키워나가
야 할 것이며, 간호사로서 중요한 능력인 감성지능을 키
우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 및 훈련 등을 통해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1학년과 4학년의 직업가치관 
영향요인의 차이를 통해 학년별 특성을 고려한 분석과 
접근전략이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간호사이미지나 감성
지능의 하위영역을 조절변수로 하는 다중집단 조절효과
의 후속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연구의 제한점으로 본 연구 대상이 2개 대학의 1학년
과 4학년에 국한되어 있어 표본의 대표성이 부족함으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거나 확대 해석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직업가치관, 간호사이미지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99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예측하기 위해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가설적 경로모형의 
모수치와 유효성을 검증한 결과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직접효과는 간호사이미지가 가장 큰 요
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감성지능 순으로 나타
났고 이들 변인들은 간호전문직관을 76% 설명하였다. 
간호사이미지와 감성지능은 직업가치관에 직접 효과가 
있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직업가치관을 52% 설명하였고, 
감성지능은 간호사이미지에 직접 효과가 있었으며 간호
사이미지에 대한 21%의 설명력 있었다. 또한 1학년과 4
학년 집단을 조절변수로 하는 다중집단 조절효과에서 간
호사이미지와 직업가치관의 경로계수가 집단간 차이가 
있어 부분조절효과가 있었고, 이들 변인들의 설명력에서
도 1학년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간호
사이미지를 긍정적이고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모색과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또한 갈등과 스트레스 해결 방안 프로그램
이나 감정조절 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감성지능을 향
상 시킬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지원과 개인별 상황
에 따른 적절한 훈련 및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
고자 한다.

1.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향상시
킬 수 있는 교육과 간호직에 대한 자부심, 보람된 
간호활동 체험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2. 집단간 조절변수로 성별, 성향, 나이 등 간호대학생
의 다른 특성을 도입해서 반복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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